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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 종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

이경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회장인 이경해씨가 뇌출혈로 병원

에 입원해 현재 재활 치료 중이다. 이에 따라

이경해 회장은 평생 이끌어 온 자신의 사업

체 이경해 부동산을 접고 은퇴를 선언했다. 

이경해 회장은 10월 28일 밤 이메일을 통

해 “오른쪽으로 가벼운 뇌출혈이 와서 병

원에 있다”고 말하고 “여러 달에 거쳐 재

활프로그램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 이경해 회장은 이에 따라 이번 주 보스톤코

리아 광고를 통해 은퇴를 선언한다. 

이경해 회장은 오랫동안 운영해온 사업체

를 은퇴해야 하는 소회로 “눈물이 난다”

며 “오랫동안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적었

다. 

이에 따라 이경해 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기자= 올

해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이 11월

첫째주 일요일 3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된

다. 이에 따라 11월 3일 새벽 2시는 새벽 1시

한시간 전으로 바뀐다. 

서머타임의 종료는 본격적인 미 동부의

겨울이 시작됐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서머

타임이 해제되면 해가 이른 시간에 저물어

밤이 더 길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야외활동

이 위축될 수 밖에 없으므로 대체할 수 있는

실내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보스톤을 비롯한 미국

▶▶4면으로 계속

▶▶6면으로 계속

이경해 시민협회장 뇌출혈, 사업 은퇴 선언 
이경해 부동산 사업 은퇴 이제 재활에 전념 
시민협회는 당분간 대행체제로 각종행사 진행 

박수칠 때 떠난 이경해 회장. 이경해 회장이 가벼운 뇌출혈 증상을 겪고 재활중에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하던 부동산 사업 은퇴를 선언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정치인턴모금만찬에서 댄고 앤도버
행정관이 이 회장의 리더십을 거론하며 모든 참석자의 박수를 유도하자 모두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FALL
BACK

긴 밤과 겨울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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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보스톤칼리지 한인 여대생 남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칼리지(Boston

College)를 올해 중퇴한 한인 여성

Y씨가 남자친구의 자살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대학에 다

니던 Y씨는 지난 5월 보스톤칼리

지 졸업식 당일 아침 인근 주차장

에서 뛰어 내려 자살했다. 매사추

세츠주 서폭법원 대배심은 Y씨를

남자친구의 죽음을 유도한 과실치

사(involuntary manslaughter) 혐

의로 10월 초 기소했다. 

서폭카운티 레이첼 롤린스 검사

장은 한인 여성 Y씨(21)가 현재 한

국에 거주 중이지만 자발적으로

입국하지 않는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로 강제 송환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했다. 

롤린스 검사장에 따르면 지난 5

월 20일 졸업식 당일 락스베리 소

재 르네상스 주차장에서 자살한

필리핀 계 알렉산더 어툴라씨가

지난 2달동안 Y씨와 무려 7만5천

여통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천2백여 문자를 주

고받은 것으로 하루가 1440분인 것

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의 문자다.

서폭지검은 이 과정에서 Y씨는 정

신적, 육체적으로 남자친구를 학

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Y씨는 반복적으로 어툴라씨에

게 자살하라고 강요했으며 핸드폰

으로 그의 위치를 추적했다. 어툴

라씨가 자살하던 날 아침 주차장

에는 Y씨도 있었다고 롤린스 검사

장은 밝혔다. 

검사장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에

는 “죽어버려” 그리고 “너의

목숨을 끊어”라는 내용이 있었으

며 그의 가족과 “세상이 그가 없

을 때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적었

다. 이 같은 문자는 이 젊은 커플의

관계에서 Y씨가 정신적, 감정적으

로 완벽하게 제어하는 권력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레이첼 검사장은

지적했다. 남친 어툴라씨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여친인 Y

씨는 이를 알고 있었다. 

뉴저지 출신인 알렉산더 어툴라

씨는 보스톤칼리지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으며 2018년 코스를 마치고

지금까지 뉴욕의 병원에서 연구원

으로 일해왔다. 그는 뉴저지에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태권도를

가르치기도 했었다. Y씨는 보스톤

칼리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지난 8월 학업을 관두고 귀국했다

. 

Y씨의 이번 기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남자친구가 자살하도록 교

사한 미셀 카터(17)의 사례와 유사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매사추

세츠 최고법원은 카터의 과실치사

를 인정했으며 이 사건은 연방 대

법원에 계류 중이다. 카터는 남자

친구가 픽업트럭에서 이산화탄소

를 마시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통

화했음에도 그의 죽음 재촉하고

구조대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카

터는 15개월 형을 받았다. 서폭카

운티 검찰청은 Y씨의 죄질이 카터

보다 훨씬 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레이첼 콜린스 검사장은

이번 사건에서 현장에 출동했던

매사추세츠 교통공사(MBTA) 교

통경찰의 초동수사가 혐의를 입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28일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리차드

설리번 교통경찰서장은 “나는 당

시 현장에 출동했다. 자살로 보이

는 끔찍한 비극이 결국 과실치사

사건으로 도달하게 됐다”고 말하

고 “검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오

늘 이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자

료들을 발견 할 수 있었다”고 밝

혔다.

hsb@bostonkorea.com

롤린스 서폭지검 검사장, 자진 출두 아니면 강제송환
플레인빌에서 남친 자살 교사한 미셸 카터와 유사

졸업식 당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어툴라씨와 그의 여자친구로 과실치사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Y씨 



TEL:781-398-1881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맞춤식 교육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Ⅰ및 SATⅡ 개인교습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SATPlus SATPLUSTUTORING.COM

SAT Plus Fall Schedule 2019

9:00 AM - 11:00 AMPSAT/SAT l Prep (11th Grade)

TimeClass

1:30 PM -   3:00 PMSAT l MATH

11:30 AM -   1:00 PM
SAT l Read. Comp 

/ Writing

Saturdays Starting 9/7/19

4:00 PM -   6:00 PMSAT l Prep (12th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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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기

자  = 졸업식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알렉산더 어툴라씨의 자살을 유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성 Y씨가

마지막 순간 그를 말리려 했다고 경

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톤글로브가 30일 2명의 익명

을 요구한 경찰들을 인용 보도한 것

에 따르면, 핸드폰 위치추적기를 통

해 알렉산더가 있는 주차장까지 쫓

아간 Y씨는 자살하려는 그를 말리

려 했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사법당국은 Y씨가 보

냈던 하루평균 1200여통에 달하는

강압적인 문자메시지 내용이 이 같

은 Y씨의 진술보다 훨씬 더 두사람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파악해 기소한 상태다. 

롤린스 검사장은 Y씨가 우울증

과 자살충동에 시달리는 어툴라씨

를 완벽하게 지배해왔다고 발표했

다. 실제로 문자 내용 중에는 죽어

라, 목숨을 끊어라, 너 없는 세상이

더 낫다 등의 표현이 있다고 검사장

은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Y씨가

제대로 변호 받지 못한 상태에서 너

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나쁜 사

람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

기된다. 

Y씨와 같은 과였던 한 친구에 따

르면 그녀는 어툴라씨와의 관계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털어놨다. “나

는 그녀가 정말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것을 안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온정적

이었으며 그와의 관계가 많은 어려

움이었던 것을 안다”고 이 친구는

전했다. 

이 친구는 그러나 이 둘 사이의 관

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밝히

지 않았다. 다만 Y씨가 활달했고 사

람을 도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이 친구는 일반 대중들이 성급하

게 Y씨를 언론에서 묘사된 것처럼

모략적이고 학대적인 여성으로 어

툴라씨를 가족과 친우들에게 고립

시킨 사람으로 결론 내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sb@bostonkorea.com

같은 과 친구, Y씨 "그와의 관계 많이 힘들어 했었다"

과실치사 혐의 Y씨 남친 자살 "말리려 했었다"

졸업식 당일 아침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알렉산더 어툴라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알렉산더 어툴라씨의 극

단적인 선택을 유도한 혐의를 받

고 있는 한인 여성 Y씨의 사건이

전 미국의 화제로 떠오르자 유명

디펜스 변호사들이 변호 의사를

밝히고 있다. 

보스톤시를 포함하고 있는 서

폭카운티(Suffolk County) 지검

의 레이첼 롤린스 검사장은 아직

누가 Y씨를 변호하고 있는지 밝

히지 않았다. 

보스톤의 유명한 디펜스 변호

사 브레드 베일리(Brad Bailey)

는 한 한인 인사를 통해 Y씨의 변

호 의사를 밝혔다. 주 및 연방 검

사출신의 베일리씨는 37년간 강

력범죄 방어 변호사로서 일해 왔

으며 언론에 자주 인용되는 인사

다. 

베일리씨는 Y씨가 굳이 미국

으로 오지 않고 한국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

고 피치 못하게 범죄인도조약에

따라 강제 소환되는 경우 불구속

기소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일리씨 이외에도 주요 디펜

스 변호사들이 Y씨 사건에 관심

을 보이고 변호사 선임 건에 촉각

을 곤두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한편, 한미간에 1999년 체결된

범죄인인도협약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양국의 자국 국적인 범죄

혐의자를 반드시 송환하지 않아

도 된다. 송환요청을 받은 국가는

범죄인 인도가 적절한지 충분히

숙고한 후 송환여부를 고려해도

된다. 

보스톤글로브는 한국의 검찰

청에 이번 사건관련 송환여부에

대한 질문서를 보냈지만 대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유명 변호인들, Y씨 변호의사 밝혀

브레드 베일리(Brad Bailey) 변호사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주요 보험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617.87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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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교육재단 동아대와 인재 양성 손잡다

이경해 시민협회장 뇌출혈, 사업 은퇴 선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김경원 전 한인회장이 이끄는 전미

태권도교육재단(U.S.T.E.F, U.S

Taekwondo Education Founda-

tion)이 동아대와 태권도 분야 전문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

을 맺었다고 21일(한국시간) 밝혔

다.

김경원 전미태권도교육재단 이

사장 등은 최근 동아대 승학캠퍼스

를 찾아 한석정 총장과 하형주 예술

체육대학장 등을 만나 협약서를 교

환했다. 이 자리엔 올림픽 금메달리

스트로 미국에서 태권도 세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김제경 동아대

태권도학과 석좌교수도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한 총장과

1984년 LA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

스트인 하형주 학장 등이 미국을 찾

아 현지에서 활동하는 동문들과 간

담회를 가진 것을 계기로 진행됐다.

동아대는 ‘태권도 산업 교육과

정’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전미

태권도교육재단은 교육과정 이수

자에게 미국 현장실습과 인턴십 기

회를 제공하고, 해마다 3명 이상 채

용하기로 했다. 특히 2020년엔 인턴

기간 없이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

3명의 취업이 성사될 예정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전미태

권도교육재단은 2007년 설립, 미주

11개 지역을 중심으로 400여 개의

공립학교에 태권도 정식 교육과정

을 개설했다. 뉴욕 타임스퀘어 페스

티벌, 전미 공립학교 태권도 챔피언

십, 세계 태권도 교육 지도자 워크

숍 등도 개최했다. 또 온두라스와

멕시코, 인도 등에도 태권도를 알리

기 위해 저개발국 대상으로 태권도

교육 봉사를 하는 등 세계화에 기여

해왔다.

하 학장은 “동아대와 전미태권

도교육재단이 관련 분야 정보를 공

유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면서

새로운 21세기의 동반자가 돼 양국

의 태권도 산업 발전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장의 시민협회 활동도 차질을 빚

게 될 전망이다. 다만 시민협회

는 이경해 회장의 공석 동안 대

행 체제로 진행하며 다음 주 토

요일로 예정된 시민협회 영리더

십심포지움(YLS)도 양미아 부

회장과 추경석 진행위원장이 맡

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군 이사장은 “시민협회

는 각 분과 별로 나눠서 진행하

므로 현재는 대행체제로 진행하

고 향후 경과를 보고 이사회 등

을 열어 차후 일을 논의할 것”이

라고 밝혔다. 

이경해 회장은 2008년 10월 17

일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추천하

고 27일 총회에서 추인돼 회장직

을 맡아왔다. 11년째 시민협회의

정치인턴 사업은 물론 차세대 심

포지움, 한국의날 행사 등 활발

한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이경

해 회장은 한인사회 행사뿐만 아

니라 각종 아시안 커뮤니티, 미

국사회의 행사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해 한인사회의 확장에

많은 기여를 펼쳐왔다. 

김성군 이사장은 “정말 한인

사회와 시민협회를 위해 헌신하

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경해 동상을 세워야 할 정도”라

고 표현했다. 

이경해 회장은 지난 4월 정치

인턴십 만찬에서 김용현 총영사

를 비롯 마리아 로빈슨, 댄고 행

정관 등이 리더십을 직접 거론하

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태키

챈 하원의원은 이경해 회장을 두

고 “엄마 리더십”이라며 “엄

마처럼 모든 것을 솔선수범했다.

매사추세츠 주청사에서의 ‘한

국의 날’ 선포도 이 회장의 노

력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ditor@bostonkorea.com

전미태권도교육재단(U.S.T.E.F)은 동아대와 최근 태권도 분야 전문인재 양성 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다. 하형주 교수와 김경원 회장 (사진=동아대 제공)

▶▶1면에 이어서

이경해 시민협회장 

태권도 분야 전문인재 키우기 위해 '산학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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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위안부

가 주제가 된 “잊혀지지 않은 노래” 음악

회가 브랜다이스대학 슬로스버그 연주장에

서 개최되며 이 대학의 일부 학과 학생들은

이와 관련된 강의도 듣게 된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한국전통 음악가 가

민씨가 위안부를 기리기 위해 기획한 “잊

혀지지 않은 노래” 라는 제목의 특별한 레

지던시가 브랜다이스 음악대학에서 11월 11

일부터 진행된다. 음악회는 이 레지던시의

피날레 공연이다. 

예술가 레지던시는 음악가 등의 예술가들

이 일정기간 자신들이 활동하는 곳을 떠나

학교, 박물관 등의 장소에서 연구, 리서치,

공연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잊혀지지 않은 노래” 레지

던시는 일주일 동안 작곡과, 글로벌스터디,

여성학 등의 강의에 음악가들이 참여해 학

생들에게 강의하고 11월 16일 토요일에는 콘

서트를 갖고 막을 내린다. 이는 브랜다이스

대학교 MusicUnitesUs에서 후원한다. 

레지던시 참가 음악가들은 전통악기 연주

가 가민씨, 브랜다이스 상주 레지던트 리디

안 현악사중주단, 일본대금 샤쿠하치의 연

주자 아담 로빈슨씨가 참여한다. 가민씨는

피리, 생황, 태평소 연주자이며 실크로우드,

국제 즉흥음악 소사이어티등 미국, 유럽과

남미를 다니며 수많은 연주와 워크샵을 해

왔다. 리디안 현악사중주단은 시카고 선타

임즈지로 부터 현대 최고 사중주단의 하나

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연주회에서는 뉴욕에서 활발하게 활동하

고 있는 한인 작곡가 김기영, 이윤지씨 등의

작품이 연주되며 전통적인 한국음악, 동아

시아 즉흥곡과 현대 음악을 모두 모아 창작

된 소리가 펼쳐지는 무대이다. 

“잊혀지지 않은 노래”는 이창진 작가의

전시와 녹화에서 영감을 받아 위안부 생존

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

별히 이 작가의 잊혀질 수 없는 영상이 음악

회와 함께한다. 이 레지던시는 위안부들을

위한 헌사이지만 과거의 전쟁 및 다른 피해

자, 온 세계에서 지금도 부당하게 취급되고

있는 모든 여성을 위한 의식으로 행해진다.

<강의와 공연정보>

https://www.brandeis.edu/music-

unites-us/residency/fall.html 에서 전체 프

로그램의 과목과 강의실을 볼 수 있는데 모

든 강의는 일반에게 공개된다. 

강의 문의: 781.736. 4867

11월 16일 음악회 티켓:  $20 (일반), $15 (

시니어), $5 (학생) 

https://bran-internet.choicecrm.net/te-

mplates/BRAN/#/events 나 781.736.3400

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음악회 전, 7시에는 40

분간 음악회 내용에 관한 설명도 곁들이며

연주 후에는 한식 리셉션이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위안부 "잊혀지지 않은 노래" 브랜다이스서 공연  
한인 가민씨 기획, 위안부주제 브랜다이스 레지던시
음악가들 수업도 참여해 위안부, 여성인권 알려 
한인 작곡가들 곡과 영상 이미지 같이하는 음악회

위안부가 주제가 된 “잊혀지지 않은 노래” 음악회가 브랜다이스대학 슬로스버그 연주장에서 개최된다. 이창진작가, 김기영작
곡가, 가민 기획자, 이윤지작곡가, 리디안 현악사중주단(위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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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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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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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Bay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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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수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   인   회   계   사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정 진 수

CPA /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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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한인성당 
카리타스 합창 공연

자녀 한글 수업 직접 보고 학교와도 소통하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인성당 카리타스

(Caritas) 성가대가 모든 성인 대

축일(All Saints’ day)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All Souls’ Day)을 맞아 합창

제를 개최한다. 

11월 2일 토요일 저녁 천주교

보스턴대교구 한인성당, 성 앙뚜

안 다블뤼 본당 성전에서 개최되

는 이번 합창공연은 한인 성당의

아름다운 울림 음향설계에서 더

욱 풍부한 음향을 선사할 예정이

다. 

1부 의  포 레 의  레 퀴 엠

(Faure’s Requiem)은 죽은 이

의 안식을 기원하는 위령미사곡

중 걸작으로 인정받는 곡으로, 인

간적인 죽음의 공포를 보듬는 신

적인 평화와 안식을 노래한다. 2

부에서는 교회 전통의 성음악들

이 소개된다. 이어 합창 편곡된

한국 가곡들도 공연하게 된다. 

카리타스 성가대는 “성음악

이라는 보편적이며 초월적인 공

감을 통해 인종과 종교의 차이를

넘어 모두에게 열린 친교의 마당

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며 “많

은 여러분이 함께 해달라”고 당

부했다. 

일시: 11월 2일(토), 저녁 7시30

분

장소: 천주교 보스턴대교구 한

인성당, 성 앙뚜안 다블뤼 본당

성전 (45 Ash St, Auburndale,

MA 02466)

bostonkorean@hotmail.com

All Saints'& All Souls'Day Concert

동부의 한국과의 시차는 현재의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1시간 늘

어난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

스코 등 미국 서부 지역과 서울의

시차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바뀐다. 서울의 시간은 미국 동

부보다 14시간, 서부보다는 17시

간 빠르게 된다. 

대부분의 컴퓨터 기기는 자동

으로 서머타임 해제가 적용되어

시간이 바뀌어 과거와 같은 혼동

은 비교적 줄었다. 직접 바꿔주

어야 하는 벽걸이 시계, 차량의

시계는 토요일인 11월 2일 밤에

시계를 한시간 뒤로 돌려 놓으면

착오를 막을 수 있다. 시간을 앞

으로 돌려야 할지 뒤로 돌려야 할

지 혼동이 되면 ‘Spring for-

ward Fall back’으로 기억하면

쉽다. 

hsb@bostonkorea.com

서머타임 종료 긴 밤과 겨울의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턴 소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

장 남일, 학부모회장 임선희)는 2019

학년도 ‘1차 학부모 초청 공개수

업’ 행사를 26일 가졌다. 학부모들

은 자녀 수업 시간에 참관해 자녀들

이 어떻게 수업을 받고 공부하는지

직접 지켜보고 느낀 의견을 소견서

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기초3과정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

는 “이야기 구성으로 연결된 수업

방식이 아이들의 수업집중을 유도

하는데 효과적인 것 같다.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업방

식도 매우 효과적으로 보였다. 선생

님들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기초4과정의 학부모는 “학생들

의 수업 참여 방식도 좋았고 적극적

인 아이들은 물론 소극적인 아이들

이 고르게 발표하도록 해주시고 아

이들의 참여를 유도해 스스로 때로

는 함께 배워나가도록 하는 수업과

정이 좋았다”고 밝혔다. 

초급과정 대상 작문교육1~3 수업

을 참관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흥미있어 하는 주제와 시청각 자료

로 표현하는 형용사를 이용해 문장

을 묘사하는 법을 지도하는 접근이

매우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또

“아이들의 창의적인 답변에 대한

격려가 인상적이었고, 책을 읽어주

며 흥미롭게 표현해 주시고 아이들

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 주

셔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해

주시는 점이 좋았다”고 구체적으

로 좋은 점을 적었다. 

한 다른 학부모는 “늘 열심히 열

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과

학교와 가정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교에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이처럼 소견서의 대부분은

선생님들의 철저한 수업준비와 노

력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뤘다. 

남일 교장은 “학부모들은 수업

을 참관한 후 자녀 학급 및 학교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내고 있는데 학

급의 보다 효과적인 발전을 위한 방

안은 물론 자원봉사 등 다양한 제안

들도 제시되고 있어 학교의 장기발

전을 위한 귀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

다”고 학부모들의 열렬한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올해 공개 수업행사는 2주 동안

진행된다. 이번 1차 행사는 26일 토

요일 기초 3-4과정, 이중언어1~6과

정, 음악교육1과, 작문1~3교육 13개

학급에서 열렸다. 11월 2일에는 기

초1~2과정 및 초•중•고급 과정 등 16

개 학급을 대상으로 2차 행사가 열

린다.

지역 최대 규모로 내년에 개교 45

주년을 맞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는 오는 11월 16일에 추수감사절 기

념 2019 한글 동화구연 및 동시암송

대회를, 12월 14일에는 성탄절기념

제 19회 꿈을 그린 노래대회를 개최

한다. 

2세들은 물론 한국을 배우고자 하

는 성인들을 위한 한글교육, 한국역

사 및 문화교육,  미술/음악교육을

위한 교사로 지원을 원하는 한인들

은 남일 교장 전화(508-523-5389),

이메일(koreanschool.ne@gma-

il.com) 또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를 통해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한국학교 공개수업, 학부모 2세 교육 높은 관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26일 1차공개수업을 갖고 학부모들이 직접 수업을 참관하고 소견서를 내도록 했다. 흥부반 이성희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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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총영사관,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관리체제 본격 가동

고대 교우회 가을 정기 모임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고려대학교 뉴잉글랜드 교우

회가 케임브리지 소재 29 가든

스트리트의 커먼룸에서 2019 가

을 정기모임을 가졌다. 10월 26

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에 시작

된 이번 모임에서는 2000년대 학

번도 다수 모임 준비에 활발히

참여하여, 60년대 학번부터 2010

년대 학번까지 두루 저녁과 다과

를 함께 나누며 한층 서로 가까

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모임에서는 올해 여름 워싱턴

(Washington)DC로 이주한 이

종은(07 환경보건, 전 총무) 교우

를 비롯하여, 최근 귀국한 최재

원(96 생물) 교우 등의 근황 소식

을 전하며 아쉬움을 나눴다. 한

문수(83 경제) 교우는 독도 글짓

기 대회 참여와 수학경시대회 후

원 등 교우회의 외부 활동에 대

해 언급하며, 교민사회, 그리고

미국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주위

를 돌아보고 의미 있는 모임이

되길 부탁했다. 

특히 뉴햄프셔에서 국궁 시연

회 등 한국 문화를 알리고 여름

캠프 기획으로 그 지역사회에 기

여를 하고 있는 진태원(75 축산)

교우댁 방문을 다음 교우회 모임

으로 약속하며 자리를 마쳤다. 

교우회 임원진으로 박성철

(93 노문)교우가 부회장으로 선

출되어 기존의 박가영(96 화학)

부회장과 함께 교우회 일을 돌보

게 되었고, 기획과 홍보에 김선

욱(96 생명공학) 교우가 선출되

어 앞으로의 교우회 활동에 도움

을 주기로 하였다. 특히 박성철

교우는 지난 9월 28일 Braintree

Municipal Golf Course에서 열

린 고연 골프대회 소식을 전하며

매년 열리는 행사에 관심과 참여

를 부탁하였다. 김민용(05 컴공,

영타이거즈 회장) 교우는 2000년

대 학번 모임인 영타이거즈의 학

기중 모임을 기획하고 있으며 주

로 학생들로 이루어진 젊은 학번

들간의 소통과 네트워크의 의미

와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소식을 나누었다.

교우회 활동에 관한 문의나 건

의 사항은 김명근(91 건축공,

myoungkim@gmail.com, 617-

501-2587) 회장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2020년 4월1일부터 6일까지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투표를 관리

하는 보스턴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업무를 시작했다.

보스턴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10

월 25일 금요일 주보스턴총영사관

에서 김용현 총영사로부터 위촉장

을 전달받고, 남궁연 전 한인회장을

위원장으로, 윤미자 종이문화재단

보스턴지부장을 부위원장으로 선

출했다.

보스턴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앞

으로 뉴잉글랜드지역 재외투표소

투표관리, 투표 사무관계자 관리, 재

외투표소 설치장소 결정,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 등 업무를 수행하

게 된다.

남궁연 위원장은 “보스톤은 지

난 19대 대선에서 미주 최고의 유권

자 등록률과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

로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지역이니만큼 재외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들어 그간의 기록을 경신하겠

다”는 포부를 밝혔다.

내년 제21대 국회위원 선거에 투

표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은 먼저 "재

외선거인" 등록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이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

자 포함)이 신청 대상이다. 이 경우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

거만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은

연중 접수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

등록이 남아 있는 사람으로 비례대

표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는 접수기간

인 2019.11.17~2020.2.15 내에만 신고

가 가능하다. 

교대교우회는 26일 토요일 케임브리지 소재 한 공동모임 장소에서 가을정기 모임을 갖고 서로간
의 친목과 동문회 활동 등을 논의했다

10월 25일 구성된 보스톤재외선거관리위원회. 김용현 총영사로부터 남궁연 위원장과 윤미자 부위원장에 위촉장을 받았다. 맨 오른쪽은 박육현 담당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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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하는 이색적인 실내활동 5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아

이들의 호기심은 추워진 날씨에도 움츠러

들지 않는다. 오히려 위축된 야외활동만큼

더 왕성한 탐험을 따뜻한 실내에 들어와 이

어나간다. 보스톤 어린이박물관, 과학 박물

관, 아쿠아리움 등,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에 적합한 곳

이 많이 있으나 좀 더 이색적인 경험을 나누

고 싶은 사람이라면 아래의 장소들을 기억

해두자. 스웨덴에서 건너온 방탈출 게임, 40

년 전통의 롤러장, 토들러를 위한 암벽등반

클래스 등, 각양각색의 체험을 그리 멀지 않

은 곳에서 즐길 수 있으니 말이다. 

Boda Borg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10개의 퀘스트

방을 아이와 함께 순서대로 격파하며 어디

까지 깰 수 있는지 도전해보자. 스웨덴에서

시작된 방 탈출 전문점 보다보그는 현재 전

세계에 10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며 몰든에

미국 내 유일한 지점이 있다. 게임의 특성상

한 번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

으니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1인당 2시간 이용료 24불이며 무제한은 36

불이다.

90 Pleasant Street, Malden, 781-321-

1081 

www.bodaborg.com

Rock Spot Indoor Climbing

록스팟은 성인, 어린이, 유아 모두가 암벽

등반을 시도해보기에 좋은 곳이다. 4살 이

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

는가 하면 데드햄 지점에서는 토들러 타임

이 일요일 오전마다 진행된다. 매일 오전 10

시부터 자정까지 워크인으로 방문할 수 있

다. 

30 Old Colony Ave, South Boston, 617-

269-2084

67 Sprague St, Boston, 617-333-4433

rockspotclimbing.com

MuckyKids Art Studio

2015년 베스트 오브 보스톤에 선정된 곳

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미술 수

업을 제공한다. 유아부터 12세 어린이를 대

상으로 한 수업은 10주 동안 진행된다. 모든

연령대가 참여 가능한 드롭인 스튜디오의

경우 다양한 재료로 만들기를 비롯한 다채

로운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다. 참여비는 15

불이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된다.

현재 1월부터 시작되는 겨울학기 수업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2404 Massachusetts Avenue, Cam-

bridge, 617-354-0540

www.muckykids.com

Coolidge Corner Theatre

브루클라인의 쿨리지코너 영화관은 비가

오는 날 나들이 장소로 적격이다. 매주 주말

오전 10:30에 아이들을 위한 영화가 상영된

다. 3살과 10살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나 어른이 봐도 재밌는 영화들이다. 자주

매진된다고 하니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것

도 좋겠다.

290 Harvard Street, Brookline, 617-734-

2500

coolidge.org

Roller World

반짝이는 조명 아래 신나는 음악을 타고

크고 작은 링크 안에서 온 가족과 함께 즐거

운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서거스에 위치한

40년 전통의 롤러장은 14,000스퀘어 피트 크

기의 링크를 자랑한다. 다양한 게임 또한 마

련되어 있어 롤러스케이트를 즐기지 않는

가족이 함께 방문해도 문제없다. 어린이들

은 화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 입장할 수 있다

. 입장료는 6시 이전 $7.50, 6시 이후 $8.50이

며 스케이트 대여비가 포함되어 있다. 

425R Broadway, Saugus, 781-233-9507

roller-world.com

sun@bostonkorea.com

Boda Borg : 스웨덴에서 시작된 방 탈출 전문점 보다보그는 현재 전세계에 10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며 몰든에 미국 내 유일한 지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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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리프트 이용시 이제 센트럴주차장으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기

자 = 로건 공항에서 우버와 리프트

의 차량을 이용하는 픽업 서비스를

원하는 승객은 이제 더 이상 원하는

터미널에서 우버 등을 승차할 수 없

게 된다. 

우버와 리프트 승객은 센트럴주

차장 지정장소에서 우버를 승차할

수 있게 된다. 매스항만청(Mass-

port)은 갑작스런 변경으로 인한 혼

잡을 최소화 하고자 이 같은 호출승

차(Ride hailing)서비스 픽업 및 드

롭오프 장소를 단계적으로 변경, 시

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터미널 A와

C를 이용하는 승객은 우버 픽업서

비스를 이용할 경우, 센트럴 주차장

에 설치된 픽업장소에서 우버 등을

탈 수 있도록 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터미널 E와 터미널 B의

승객들은 11월 4일부터 센트럴주차

장에서만 우버, 리프트를 탈 수 있다

. 

우버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경우

원하는 터미널로 갈 수 는 있지만 11

월 11일부터 아침 러시아워인 새벽

4시부터 10시사이가 아닌 경우 출국

이 아닌 도착 층에서만 하차할 수 있

다. 이곳에서 짐을 카트에 싣고 엘

리베이터를 이용해 3층 출국 층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12월 9일부터는

새백 4시부터 오전 10시 사이를 제

외한 모든 드롭오프는 역시 센트럴

주차장으로 가야한다. 

매스항만청에 따르면 피크타임

에 로건공항 통행차량의 40%가 우

버와 리프트이며 택시의 경우 4%이

하로 줄었다. 2018년 한해동안 1천2

백만 우버와 리프트 서비스 이용이

있었으며 이중 5백만 차량은 손님이

없는 가운데 운행됐다. 올해는 1천4

백만 우버, 리프트 차량 이용이 예상

된다. 

매스항만청은 우버 등을 센트럴

주차장으로 재배치해서 1백50만 차

량을 줄일 수 있으며 승객없이 공항

에 진입하는 차량도 약 30%가량 줄

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센트럴 주차장의 신규 드롭오프

장소에는 체크인 및 백 체크서비스

가 마련되며 휠체어 보조 및 난방장

치가 설치된다. 장애인 승객들은 여

전히 각 터미널의 하차장에서 타고

내릴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우버와 리프트를 이

용하는 승객들은 현재보다 더 많이

걸어 센트럴 주차장까지 이동해야

한다. 보통 4분에서 10분 이내에 원

하는 곳까지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

다. 

오는 12월부터는 승객들이 우버

를 타고 공항에 올 때도 드롭오프 수

수료 $3.25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현재 픽업 서비스에는 이미 $3.25

이 포함되어 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월렛허브(WalletHub)가

선정한 미국내 최고 소도시 탑 20

에서 매사추세츠 주의 작은 소도

시들이 무려 6곳이나 순위에 들

었다. 특히 탑 10 안에도 멜로즈,

렉싱턴, 밀튼이 선정됐다. 

보스톤 북쪽에 위치한 멜로즈

(Melrose)는 미국내 4위로 선정

돼 주내 최고의 시로 꼽혔다. 멜

로즈는 삶의 질과 주거생활비 저

렴도에서 비교적 낮은 순위에 기

록됐지만 경제 건강도에서 68위,

교육에서 11위, 그리고 건강에서

8위를 기록했다. 멜로즈는 이와

유사한 조사에서 항상 높은 순위

를 기록하고 있다. 

렉싱턴은 교육에서 5위, 안전

에서 2위를 기록했고, 밀튼은 교

육과 건강에서 15위, 안전에서 5

위를 기록했다. 

10위권 밖에서는 니댐(11), 뉴

튼(16), 알링턴(18) 등이 탑 20으

로 선정됐다. 또한 브루클라인,

웨이크필드, 메드포드, 웰슬리,

우번, 월댐, 메드포드, 그리고 서

머빌이 상위 순위를 차지했다.

hsb@bostonkorea.com

6개 MA 소도시, 미국내 
최고 소도시 20위 안에 

우버 픽업 서비스 이용시에는 센트럴 주차장 
드롭오프는 11월 11일부터 도착층에서만 가능 

1. Leawood, Kansas: 71.98

2. Brentwood, Tennessee: 71.53

3. Sammamish, Washington: 71.34

4. Melrose, Massachusetts: 70.7

5. Carmel, Indiana: 70.59

6. Lexington, Massachusetts: 70.55

7. Milton, Massachusetts: 70.46

8. Brookfield, Wisconsin: 70.38

9. Fair Lawn, New Jersey: 70.25

10. Cedar Park, Texas: 69.98

미국내 최고 소도시 순위

보스톤 북쪽에 위치한 멜로즈(Melrose)는 미국내 4위로 선정돼 주내 최고의 시로 꼽혔다

로건공항 터미널 E에 놓인 안내판 우버, 리프트 등 라이드앱 서비스는 센트럴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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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에 거주하고 있는 아

시안 노동자들이 도박 중독에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의 장벽과

낮은 소득으로 인해 마땅히 즐길거

리가 없는 아시안 이민자들이 도박

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이

다.

유매스 보스톤 아시안 아메리칸

연구소의 캐롤린 웡 교수가 지난 주

발표한 보고서는 장시간 일을 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시안

노동자들이 가까운 카지노를 유일

한 놀이터이자 휴식처로 여기고 있

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이나타운에

서 출발하는 저렴한 버스가 있고 뷔

페가 할인되며, 게임을 즐길 때 여러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시안 노

동자들이 도박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고 웡 교수는 밝혔다.

웡 교수는 “아시안 노동자들이

카지노를 방문해서 돈을 쓰고 게임

을 한다. 이들은 생활에서 받는 스

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도박 문제에

취약하다”며 “사회적으로 고립

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도박에 중독될 위험이 높다”고 말

했다.

매사추세츠 주 법에 따르면 게이

밍 위원회는 매년 카지노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여 카지노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의

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아시안 커뮤니티를 포함

하여 이민자 커뮤니티는 언어의 문

제가 있고 주류 사회에 대한 참여도

도 낮기 때문에 도박과 관련한 조사

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유매스 앰허스트에서 카

지노와 관련한 조사를 할 때 1만 명

에 가까운 응답자들의 설문 조사 결

과를 받았지만, 이 설문 조사는 영어

와 스페인어로만 진행됐다. 이 보고

서 역시 이민자와 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웡 교수의 보고서는 대중을 상대

로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을 벌이고 성인을 위한 건전한 놀이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아시안 커뮤니티를 포함

한 이민자 커뮤니티 역시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이민자들의 언어로 조

사와 캠페인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jsi@bostonkorea.com

아시안 노동자 도박 중독에 취약해

언어 장벽과 낮은 소득 가진 계층
카지노를 놀이터, 휴식처로 인식

카지노에서 게임을 즐길 때 여러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시안 노동자들이 도박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

일 기자 = 메인 주의 랍스터 수

확량이 작년에 비해 급격하게 줄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메인 주

수산부는 지난 28일, 올해 랍스

터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지역 경

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9월 말까지 메인 주에서는 5천

만 파운드 미만의 랍스터가 잡혔

다. 작년에 비해 40% 감소했으며

,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보아도

4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메인 주 수산부는 올해 들어

랍스터가 껍질을 벗는 시기가 늦

어져 수확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

인다. 랍스터가 자라면서 낡은

껍질을 벗고 성장해야 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크기까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랍스터

를 생산하는 메인 주는 2011년 이

후부터 랍스터 수확량이 1억 파

운드를 넘어서며 매년 수확량이

증가해왔다. 작년에는 총 랍스터

수확량이 1억 2천만 파운드에 달

했다.

jsi@bostonkorea.com

메인 주 랍스터 수확량 급감

올해 메인 주의 랍스터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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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연방준비제도(Fed)가 30일 예상

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올

해 들어 세 번째다. 다만 경제 상

황이 악화되지 않는 한 추가 금

리인하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통화정책회의에서 기

준 금 리 를  1.75%~2.00%에 서

1.50%~1.7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번 금리인하 결정은 통화정

책위원 8명이 찬성했고 2명이 반

대했다. 반대한 위원은 에스더

조지 캔자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와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로 금리인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달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졌던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는 이번에는 금리인하에 찬성했

다.

연준은 성명에서 약한 인플레

이션 압박과 글로벌 경기상황 등

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지난달 성명

에 포함됐던 "경기 확장을 지속

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하겠다"

는 문구가 삭제되고 대신 "경제

전망과 관련한 향후 정보들이 시

사하는 바를 파악하며 기준금리

범위의 적절한 경로를 평가할 것

"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통신은 이에 대해 연준이 향후

추가 금리 가능성으로 여겨지던

문구를 빼고 덜 단호한 문구를

추가했다고 진단, 향후 금리 동

결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제 롬  파 월  연 준  의 장 은

FOMC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

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를 견

조하게 유지하고 위험에 대비한

보험용으로 이번 조치(금리인하

)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관련해 유입되는 정보

들이 우리의 전망과 대체로 일치

하는 한 우리는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적절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연준, 세 번째 금리인하…당분간 금리동결
"적절히 행동하겠다"는 문구 삭제…'금리동결' 시사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매사추세츠 주 의회가 청소년

들의 니코틴 중독을 막기 위해 강력

한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

통적인 담배와 전자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와 관련된 제품에 대해 특

별한 맛이나 향이 첨가된 제품의 판

매를 매사추세츠 주에서 금지하도

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 중이

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자 담배는 전통적인 담배보

다 다양한 향이 첨가된 액상 니코틴

을 사용할 수 있다. 망고나 바나나,

사탕, 크림 맛 같은 향이 전자 담배

제품 중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일

반 담배 중에서는 멘솔 담배가 대표

적으로 향이 첨가된 담배다.

존 키넌 상원의원과 다니엘르 그

레고리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

한 이 법안의 명칭은 “향이 첨가된

담배 제품 규제 법안(An Act Reg-

ulating Flavored Tobacco Prod-

ucts)”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

우 매사추세츠 주의 모든 가게의 선

반에서 향이 첨가된 담배 제품은 사

라지게 되며, 온라인으로도 주문을

할 수가 없게 된다.

향이 첨가된 담배 제품에 대한 판

매 금지는 전통적인 담배, 씹는 담배

, 씨가, 전자 담배용 액상 등 시중에

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 관련 제품에

적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달러

의 벌금, 재범의 경우 200달러, 300달

러로 벌금 액수가 증가한다.

청소년 및 젊은 성인들이 니코틴

중독에 노출되어 있고, 이를 막기 위

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키넌 상원의

원은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타깃

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계속해서 니코틴과 담배

에 중독되기를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전체에서 전통적인 담배의

흡연 비율은 오랫동안 감소세를 보

여왔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 성인

의 흡연률은 17.1%, 매사추세츠 주

의 흡연률은 13.7%였다. 그러나 최

근 들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

자 담배가 폭발적으로 유행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미국 내 중고등 학

생 중 담배와 관련한 제품을 사용하

는 학생들의 64.1%가 향이 첨가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MA주 강력한 담배 규제 법안 추진
향이 첨가된 모든 담배 판매 금지
전통적인 담배, 전자 담배 모두 포함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자 담배는 전통적인 담배보다 다양한 향이 첨가된 액상 니코틴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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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지난 9월 기준으로 미국 농가들의

파산 신청이 1년새 24% 늘어났다

고 블룸버그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  미국 최대 농업조직체인 미국농

업인연맹(AFBF)은 법원 자료를

인용해 9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챕

터12에 의한 농가 파산 건수가 지난

해 대비 24% 늘어난 580건을 기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676건

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어려운 상

황 때문에 농민들은 점점 더 무역

보조금과 소득에 대한 연방 프로그

램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올해 농

가 수익의 거의 40%가 무역 원조,

재난 원조, 연방 보조금 및 보험료

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상 수입 880억달러 중에서 330억

달러가 이같이 생산 자체와 무관한

외부 자금이다.

2년 연속된 악천후에 더해 무역

전쟁까지 겹치자 가뜩이나 농작물

가격 하락을 겪던 농민들이 파산으

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최근의 파산은 곡물, 대두, 돼지

및 낙농 농장이 많은 중서부 13개주

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40%가

넘는 255건의 파산 신청이 이곳에

서 제출됐다. 중서부 농업지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지역이

지만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2020

대선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미 농가, 파산신청 24% 급증

(서울=뉴스1) 황석조 기자  =

하위 켄드릭이 쏘아 올린 기적의

역전 투런포를 시작으로 타선이 터

진 워싱턴 내셔널스가 창단 50년만

에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챔피언에

올랐다.

워싱턴은 30일 미국 텍사스주 휴

스턴의 미닛메이드파크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

스와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6-2로

승리했다. 이로써 지난 1,2차전과 6

차전을 승리한 워싱턴은 7차전까지

잡아내며 4승3패를 기록, 1969년 창

단 후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워싱턴의 전신은 몬트리올 엑스

포스로서 2005년 캐나다 몬트리올

에서 워싱턴 D.C로 홈구장을 옮겼

다. 워싱턴 연고팀이 월드시리즈에

오른 것은 지난 1933년 워싱턴 새네

터스(현 미네소타) 이후 86년만이

며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은 그뿐만 아니라 사상 최

초로 월드시리즈에서 원정 4경기를

전부 승리한 팀으로 기록됐다. 홈에

서 열린 3,4,5차전은 모두 패했다.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전에서

밀워키 브루워스를 꺾은 워싱턴은

디비전시리즈에서 LA 다저스를 3

승2패로 제쳤고 챔피언십 시리즈에

서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4승

무패로 완파했다.

이날 워싱턴의 우승은 과정도 극

적이었다. 목 부상으로 지난 5차전

선발로 나서지 못한 맥스 슈어저가

부상투혼을 발휘했다. 슈어저는 선

발로 등판해 2회말 율리에스키 구

리엘에게 선제 솔로홈런을 맞았지

만 5이닝 동안 매번 위기에도 불구

하고 관록의 피칭으로 실점을 최소

화(2점)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2회에 이어 5회 추가 1실점한 워

싱턴은 타선이 휴스턴 선발투수 잭

그레인키에 꽁꽁 묶여 활로를 찾지

못했다. 2회초 후안 소토의 안타외

에 6회까지 단 1안타에 묶이며 철저

하게 막혔다.

7회초 마침내 기회가 왔다. 워싱

턴은 1사 후 앤서니 렌던이 그레인

키를 상대로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

로포를 터뜨려 추격의 신호탄을 쐈

다. 이어 소토마저 볼넷을 골라냈다

.

그러자 휴스턴이 잘 던지던 그레

인키를 내리고 윌 해리스를 투입,

승부를 띄웠다. 하지만 이는 워싱턴

에게 기회로 연결됐다. 후속타자 켄

드릭이 해리스의 2구째를 받아쳐

우측 담장 폴대를 직격하는 역전 투

런포를 쏘아올렸다. 경기는 순식간

에 3-2로 뒤집혔다.

워싱턴은 8회초, 바뀐 투수 오수

나를 이튼이 볼넷과 이어진 2루 도

루로 흔들었고 소토가 좌익수 우측

으로 흐르는 1타점 적시타를 때려

점수를 더했다.

9회초 짐머맨과 로블레스의 중전

안타, 터너가 볼넷출루로 1사 만루

찬스를 만들었고 이튼이 2타점 중

전안타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이

튼의 타구를 휴스턴 레딕이 한 번

놓치며 실점이 늘었다.

기회를 잡은 워싱턴은 6회부터

나선 좌완투수 패트릭 코빈이 3이

닝을 실점 없이 막았고 이어 9회말

을 다니엘 허드슨이 실점 없이 매조

지었다.

워싱턴 선발 슈어저는 5이닝 7피

안타(1피홈런) 4볼넷 3탈삼진 2실점

을 기록했다. 소토와 켄드릭이 각각

2안타에 3타점을 합작했다.

hhssjj@news1.kr

워싱턴 내셔널스 창단 50년만에 첫 월드시리즈 우승
2006년 몬트리올에서 워싱턴 DC 홈 이전 

와일드 카드로 올라와 휴스턴 꺾고 우승 

사상 최초 모두 원정경기에서만 승리 우승 

워싱턴이 하위 켄드릭의 역전 투런포에 힘입어 사상 첫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했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윤다

정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를 주

도하고 허위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

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1시36분께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

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

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

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지난 9일 첫 번째 영장심사 당시

기각 사유로 거론됐던 조씨의 건강

문제는 이번 발부 결정엔 영향을 미

치지 못했다. 조씨는 이날 법원에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휠체어에 탄

모습으로 출석했다. 

조씨에 대한 첫 영장심사를 맡았

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또 △주거지 압수

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

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

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제집행면탈 등

의 혐의를 추가해 다시 영장을 청구

했는데, 법원에서 추가된 범죄혐의

를 주된 구속사유로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

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9일 조씨에

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

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

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 채용 당

시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각각 1억

3000만원, 8000만원 등 총 2억1000만

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지

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 지원자

들은 모두 1차 필기시험에서 만점을

, 2차 필기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이 지난 8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조씨가

채용비리 공범에게 도피자금을 주

며 필리핀으로 도피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에 범인

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공범 2명은

구속돼 지난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또 이혼한 부인 조모씨와

함께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운영

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

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

송을 내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

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

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한 것으

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이번

구속영장에 추가 적용했다. 캠코는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

사에서 웅동학원으로부터 128억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

다고 밝혔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

씨가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수고비

를 챙긴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

다.

조씨가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

체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천만원

의 업무추진비를 받아 가로챘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것

으로 전해진다.

또 조씨 외에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가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여

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웅동학원의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한 기관이 조

전 장관의 부인이 근무하는 동양대

로 기재돼 있고, 조 전 장관도 출제

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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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
석하고 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는 지난 8일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범죄 상당부분 소명, 구속 필요성 상당성...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만에 구속

신종열 부장 판사, 건강 문제는 영향 못 미쳐,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

브 방송인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

이 지난 8월9일 단행된 문재인 대통

령의 조 장관 지명 전후로 조 전 장

관을 내사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알릴레오 방송

을 통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지명 전

부터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내사했

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근거를 대라고 촉구

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근거로 윤

총장의 비공개 발언록을 꺼내들었

다.

유 이사장에 따르면 윤 총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부탁할 만한 인

사에게 비공개 석상에서 "조국을 법

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안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며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라고 말

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또 "내가 사모펀드 쪽

을 잘 아는데 이거 완전히 나쁜 놈"

이라며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려서

임명이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

면 장관이 돼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

가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고도 말했다.

또한 "이것은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고 사적으로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것은 아니다. 정말 걱

정돼서 하는 이야기"라며 "이런 것

이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

아들이지 않는다. 들고 일어난다. 임

명하면 진짜 안된다"고도 했다.

goodday@news1.kr

유시민 "윤석열 
'조국 완전 나쁜놈' 
조국 지명 전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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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흔히 '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영어

학원의 1년 교습비가 4년제 대학 연

간 등록금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것

으로 나타났다. 일부 유아대상 영어

학원의 경우에는 연간 교습비가 4년

제 대학의 4년치 등록금과 맞먹는

곳도 있었다. 또 서울 소재 사립초

는 4년제 대학보다 모두 등록금이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

정)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시 유아대상 영어학원과 사립초 실

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3년

간(2016~2018년) 서울시교육청 학

원·교습소 등록정보에 공시된 반

일제 이상(일 3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과 학교알

리미를 바탕으로 조사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소재 반일제 이상 수업하는 유

아대상 영어학원의 월평균 교습비

는 약 103만7000원이다. 1년으로 따

지면 1244만4000원이다. 이는 4년제

대학 1년치 평균 등록금(667만원)의

1.9배에 이른다.

연간 총 교습비가 2700만원에 가

까운 곳도 있었다. 강남구 A·B학

원과 서초구 C학원은 월 교습비 약

224만원을 책정해 연간 무려 2692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서울 소재 반일제 유아대

상 영어학원은 295곳으로 집계됐다

. 전년(2017년) 대비 44곳이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서초구가

87곳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에

서는 1년 새 21곳의 반일제 유아대

상 영어학원이 생겨났다. 이어 강동

·송파구(46곳), 강서·양천구 및

은평·서대문·마포구(각 24곳), 성

동·광진구(23곳)가 뒤를 이었다.

[쉐보레] 콜로라도

이들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평

균 교습시간은 5807분으로 나타났

다. 월 20일 수업 기준으로 일 평균 4

시간51분(291분) 교습을 받는 셈이

다.

이는 초등학교 수업 시수(1교시

40분) 기준으로 따졌을 때 7.3교시

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1, 2학년(5교

시) 시수보다 2.3교시 많은 것은 물

론 중학교 1학년 일평균 수업시간

(6.6교시)도 넘어선다.

교습시간이 가장 긴 유아대상 영

어학원은 강남구 D학원으로 월 1만

3700분 수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11시간25분(685분) 교습이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 사립초 연평균 학부

모부담금은 1016만원으로 조사됐다

. 이는 국·공립초의 9.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또 서울 모든 사립초 연

간 학부모부담금은 4년제 대학 1년

치 등록금보다 많았다.

사교육걱정은 "유아대상 영어학

원을 거쳐 사립초까지 다닐 경우 8

년간 학비는 최대 1억3500만원에 이

른다"며 "이런 특권층의 특권교육

트랙이 강화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제한 기준들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jh7@news1.kr

사교육걱정, 유아대상영어학원·사립초 실태 분석
서울 사립초 연간 학부모 부담금은 1016만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민

선희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당일 사망판정을 받지 않은 희생

자가 함내에 준비된 헬기를 타지

못한 채 배를 통해 4시간 이상 걸

려 이동된 사실이 공개됐다. 당

시 준비된 헬기는 서해청장과 해

경청장이 타고 떠난 것으로 확인

됐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

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

위)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

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

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

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당일

해경 등에게 제공받은 영상을 공

개했다. 영상에는 참사 당일 단

원고 학생 A군이 이동된 과정이

해경 등이 찍은 카메라에 담겨

있다.

특조위가 이날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3번째

로 발견된 단원고 학생 A군은

맥박이 있었음에도 헬기로 이송

되지 못한 채 배를 통해 4시간 41

분이나 걸려 병원에 도착했다.

A군이 있던 배에서 병원까지는

헬기로 20분 거리였다.

A군은 참사 당일 오후 5시24

분에 발견됐고 6분 뒤 3009함으

로 이송됐다. 당시 A군의 상태

를 측정한 원격의료시스템 영상

에 따르면 5시59분에 A군의 맥

박이 잡혀있고 산소포화도가

69%였다.의료진으로부터 이송

조치를 지시받은 해경 실무자들

은 오후 6시35분까지 헬기를 통

한 이송을 준비했으나 정작 A군

은 헬기를 타지 못한 채 배로 이

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함내에서 '익수자 P정으로 갑니

다'라는 방송을 들은 직후 단정

으로 A군을 옮기게 됐다. 사망

판정을 받기도 전이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A군에 대해

헬기로 이송하지 않고 영상에 따

르면 해경끼리 '왜 P정으로 가래

?', '헬기 안옵니까?', '헬기로 옮

겨야지 왜 P정으로 옮겨?'라고

말한 내용이 나온다.또 실제 헬

기가 두차례 이상 3009함에 도착

했지만 모두 A군을 옮기지 않았

다. 

첫번째 헬기인 B515는 오후 5

시40분쯤 도착했지만 4분 뒤 김

수현 당시 서해청장을 싣고 떠났

다. 또 B517 헬기는 오후 6시35분

에 3009함으로 왔지만 오후 7시

에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이 이를

타고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P22정으로 옮겨졌고

또 다른 배인 P112정에서 사망자

로 명명됐다. 오후 7시15분에 심

폐소생술이 중단된다.

특조위는 "응급의학과 의사들

에 따르면 당시 저산소증이었고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했어

도 사망으로 단정할 수는 없었다

"며 "병원으로 즉시 이동해서 물

리적인 처치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심정지 상태로 추정되더

라도 영구기도로 삽관을 하고 주

사를 놓고 물리적 조치를 해야

했을 것이라고 의사들은 지적했

다"고 밝혔다.

맥박 뛰던 세월호 생존자 구
호헬기, 해경청장이 새치기

서울 영어유치원 연 26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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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속에서 앞을 막아서는 키가 큰 꽃

들. 내가 집을 잘못 찾았나? 고개를 들어보

니 틀림없는 우리 집이다. 아니 이 꽃들은

뭐지? 설마 작년에 심은 씨앗에서 올해 꽃

이 핀 것인가? 

그랬다. 작년 5월 다소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한국에서 가져온 접시꽃

씨앗을 잔디밭 가장자리에 심었다. 매일

물을 주고 어서 자라기를 기다렸지만 접

시꽃은 생각만큼 빨리 자라지 않았다. 그

러더니 떡잎 상태에서 아예 성장을 멈추

어버렸다. 마치 어른이 되기 싫어서 성장

을 멈춘 <양철 북>의 주인공처럼. 9월에 접

어들면서 나는 모든 기대를 접었다. 여전

히 떡잎 상태였고 날은 추워져서 더 이상

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가을이 지나

고 겨울이 되었다. 그 사이에 나는 직장이

바뀌었다.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시간 가

는 줄 모르고 바쁘게 살았다. 봄이 되자 온

천지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꽃들이라 더욱 새롭고 예쁘게

보였으리라. 새로운 꽃들이 등장할 때마

다 나는 스마트 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잎

이 돋기 전 꽃부터 내보낸 크로커스에서

시작해서 화려한 체리 꽃들이 하늘을 가

리더니 곧 이어 화사한 복사꽃이 피어났

다. 목련이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가 싶더

니 온갖 색깔의 튤립들이 거리를 수놓았

다. 철쭉, 벚꽃, 등나무, 해당화가 꽃을 피

웠고, 작약이 커다란 꽃망울을 터뜨렸다. 

스마트 폰이 바빠졌다. 사진이 800장을

넘었다. 다시는 보지 않을 게 분명하지만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마음껏 사

진을 찍었다. 퍼피의 핏빛 꽃잎들이 하늘

거리는가 싶더니 온갖 백합들이 피어났다

. 그리고는 꽃 중의 꽃이라는 장미가 화려

한 자태를 뽐내는 6월이 되었다. 전화기에

는 어느 새 1000여 장의 사진들이 쌓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꽃, 나무, 꽃나

무들이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며 앨범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평소와 달리 앞문

을 통해 집으로 들어오려던 참이었다. 그

리고 맞닥뜨린 접시꽃들. 온 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놀라움에

얼어붙은 것 같기도 한 기분.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작년 5월에 뿌린 접시꽃 씨앗은 분명 떡

잎 상태에서 죽었는데 ... 1년을 건너뛰어

올 7월에 다시 자라 꽃이 필 수 있을까? 마

침 보스턴을 방문한 생물학 교수가 생각

나서 전화를 했다. 이런 일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냐고. 생물학이 전공분야이긴 하지

만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씨

앗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가 덧

붙인 말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이

었다. 궁금증을 못 이겨서 나는 네이버 지

식인을 찾아보았다. 접시꽃: 다년생 식물.

아하, 그렇구나. 작년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땅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다. 시인 도종환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접시꽃에 비유한 이

유 말이다. 아내와의 이별을 슬퍼한 시이

지만 또한 다시 돌아올 접시꽃처럼 아내

는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다. 시에는 접시

꽃이란 말이 딱 한번 등장한다. “처음에

는 접시꽃 같은 당신을 생각하며 무너지

는 담벼락을 껴안은 듯 주체할 수 없는 신

열로 떨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접시꽃

은 제목의 일부가 되었고 이제 누구나가

사랑하는 국민의 꽃이 되었다. 

7월의 보스턴에서 보는 접시꽃은 무척

이나 감개무량하다. 죽은 줄만 알았던 생

명이 1년을 건너뛰어 화려한 꽃으로 피어

나다니. 자연의 섭리란 참으로 위대하다.

오늘은 몇 마리의 벌들이 꽃을 찾아왔다.

저 벌들은 또 어딘가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리라. 벌써 내년이 기대된다. 내년에

는 좀 더 일찍부터 접시꽃의 일생을 지켜

보리라. 

[ 오르고의 횡설수설 3 ] 올댓보스톤 교육컨설턴트, orugo4u@gmail.com

접시꽃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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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잘못된 상식으로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자신이 제대

로 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전: 당장

큰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매상이 증가합니다. 금전적으로 회복될 것

입니다. ●애정: 좋은 관계는 자신에게 묘약이 되지만 나쁜 관계는 독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인연은 함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84, 72, 60, 48, 36, 24년생은 3, 7일 길일. 5, 8일 주의.

쥐띠 |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운수:가벼운 해프닝으로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을 두고 너

무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만 쌓이게 할 뿐입니다. ●금전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돈 버는 기회가 지금만 있

는 것이 아닙니다. ● 애정:너무 완벽한 것도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85, 73, 61, 49, 37, 25년생은 4, 8일 길일. 6, 9일 주의.

소띠 |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운수:주위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아

니고 여러 사람이 말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금전:있으

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 애정:편안해집니다. 아직은 특별한 사이가 아

닌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보여주고 털어놓게 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6, 9일 길일. 5, 8일 주의.

토끼띠 |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운수: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후발 주

자가 선발 주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때입니다. ●금전:혼자서 생각

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믿을만한 사람에게 털어놓고 의

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애정:일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은 모습 때문에

배우자나 연인에게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86, 74, 62, 50, 38, 26년생은 5, 9일 길일. 4, 7일 주의.

범띠 |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자가

● 운수:후회한들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일은 이제 그만

손에서 놓아버리고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하세요. ● 금전:돈이 들

어오기도 전에 나갈 일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금방 돈이 빠져나

가는 일이 생깁니다. ● 애정:자신도 모르게 계산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이

나 연인 간에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7, 8일 길일. 6, 9일 주의.

용띠 |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을

● 운수:불필요한 말과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고자

하는 일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전: 그저 믿거니

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돈을 맡긴다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돈을 앞에 두고 욕심

내지 않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애정: 감정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겠

습니다. 억울하다거나 분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나아질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5, 8일 길일. 7, 9일 주의. 

뱀띠 | 그저 믿거니 하는 마음으로

● 운수:드디어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문제 해

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생각지도

않았던 돈까지 들어오면서 일의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큰 무리 없이 원하는 방

향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혼자

서 있을 때는 물론이고 문득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6, 9일 길일. 7, 8일 주의.

말띠 | 원하는 방향으로

●운수:너무 먼 미래까지 앞서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코

앞에 일에만 신경 쓰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금전:자기조절

력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충동적으로 구매하다가는 후회만 남기는 지출을 하게 됩

니다. ●애정:불같이 뜨거운 열병 같은 사랑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알게 모르

게 드는 정이 더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4, 5일 길일. 6, 9일 주의.

양띠 |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운수:아무리 좋은 약도 지나치면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남

용하면 진짜 아플 때에 써도 효과를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

전:지금은 당장 크게 돌아오는 이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얻을 수 있

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애정: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로 인해

서 듣는 사람은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81. 69, 57, 45, 33, 21년생은 4, 7일 길일. 6, 9일 주의.

닭띠 |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운수:서로 함께 갈 수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문제 해결 능력이 돋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계

약이나 매매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던 일

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애정: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속상했던 것을 다 풀 수 있을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3, 8일 길일. 4, 6일 주의.

원숭이띠 | 수월하게 진행될

● 운수:지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

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힐링도 될 것입니다. ● 금전:그 어느 때

보다도 직원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직원이 고객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

라 매출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애정: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큰

행복감을 줄 것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82, 70, 58, 46, 34, 22년생은 5, 7일 길일. 3, 6일 주의.

개띠 | 큰 행복감을 줄

● 운수: 힘들 때에는 도움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

습니다. 힘든 시기가 오면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

금전: 아는 척이나 잘난 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처신해야 사람을 얻고

이득도 따릅니다. ● 애정: 외로움이 깊어지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억지

로라도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겠습니다.

83, 71, 59, 47, 35, 23년생은 6, 9일 길일. 4, 7일 주의.

돼지띠 | 겸손하게 처신해야

문화/연예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신사적인 스포츠 바둑을 소재로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스

펙터클한 장면들을 모아 영화를

만들면 '신의 한 수: 귀수편'이 완

성된다.

29일 언론배급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신의 한 수: 귀수편'(감독

리건)은 피와 땀이 가득한 한 편

의 복수극이다. 전편인 '신의 한

수'에서 풍문처럼 등장했던 '귀수

'라는 인물의 탄생사를 그린 스핀

오프 격 작품이다. 권상우가 주인

공 귀수로 분해 전작처럼 '내기

바둑'이라는 허구의 스포츠를 소

재로 한 독특한 세계관을 선보인

다.

영화는 부모를 잃고 누나와 함

께 기원 일을 돕던 어린 귀수(권

상우 분)가 프로 바둑 기사인 황

사범(정인겸 분) 때문에 모든 것

을 잃고 고향을 떠나며 시작된다

.

떠돌이였던 그를 거둬준 이는

바둑 고수 허일도(김성균 분)였

다. 허일도는 어린 귀수의 자질을

알아보고 그에게 맹기 바둑(바둑

판이 없어도 머릿속으로 좌표를

외워서 진행하는 바둑)을 가르친

다. 귀수는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바둑 고수로 성장한다.

실력을 키운 귀수는 똥선생(김

희원 분)과 함께 전국의 바둑 고

수들을 찾아 내기 바둑을 벌이며

자신의 능력을 시험한다. 승리가

계속될수록 복수의 때도 가까워

온다. 드디어 황사범을 찾아낸 그

는 적과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

던 가운데, 복수심에 불타 자신을

쫓는 외톨이(우도환 분)를 마주

하게 된다.

'신의 한 수: 귀수편'의 이야기

는 스포츠를 소재로 한 복수극의

전형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잃은 주인공이 한이 품

고 스포츠를 연마해 적과의 대결

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단순한 구

조의 플롯이다. 주인공인 귀수의

캐릭터 역시 그런 면에서 평범하

게 느껴진다. 전형적인 이야기는

무척 쉬워 이해와 몰입이 쉬운 것

이 장점이지만, 관객들에게 진정

성 있는 감동을 주기는 어렵다. '

신의 한 수: 귀수편' 역시 무척 단

순한 구조와 익숙한 설정들 속에

서 드라마가 약해지는 결과를 보

여줬다. 영화 '타짜'가 오락 영화

임에도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준

진한 페이소스로 명작 반열에 오

른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한 수

: 귀수편'은 장점이 분명한 작품

이다. 독특하게 고안된 액션 시퀀

스들과 그 속에서 남다른 액션 역

량을 보여주는 권상우의 활약은

남성 관객들에게 크게 '어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

어 철길 위에서 목숨을 걸거나 무

당의 집에서 작두를 앞에 두고 벌

이는 내기 바둑신이 흥미롭다. 액

션 영화로서의 장점이 있다.

김희원과 우도환, 허성태, 원현

준 등이 연기한 특유의 만화적이

고 허세 가득한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도 있다. 현실 베이스의 영화

가 아닌 만큼, 카메라의 구도와

화면의 색감 역시 만화적으로 표

현됐는데, 이 역시 영화의 분위기

를 살리는 데 일조했다. 러닝 타

임은 106분. 11월7일 개봉.

eujenej@news1.kr

영화 '신의 한 수: 귀수편', 피·땀 가득 액션 바둑의 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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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10/1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9/20

벨몬트에 있는 세탁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타운터 파트타임 1명, 풀타임 1명.

T. 617-309-6140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10/18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10/25

Colors Hair and Nails Spa 매매, 11년된 비즈니스

단골 손님 다수 확보, 오너 은퇴

T. 413-267-0195

(서울=뉴스1스타) 고승아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을

보기 위해 전 세계 아미(방탄

소년단 팬덤명)가 잠실에 모

여들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6일,

27일에 이어 29일 오후 6시30

분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러브 유어셀

프: 스피크 유어셀프 [더 파

이 널 ]'(LOVE YOUR-

SELF: SPEAK YOUR-

SELF [THE FINAL]) 콘서

트를 개최한다.

이날 공연장에는 방탄소

년단을 보기 위해 세계 각국

의 팬들이 모여 잠실의 열기

를 더욱 뜨겁게 했다. 아미들

은 잠실 주경기장 곳곳에 위

치한 방탄소년단의 사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거나, 응원봉인 아미

밤을 들고 일찌감치 응원의

열기를 돋우기도 했다.

특히 팬들은 방탄소년단

멤버의 얼굴을 새긴 티셔츠

를 입거나, 등 뒤에 'ARMY'

문구를 새긴 채 방탄소년단

사진과 찍기도 하며 현장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해 8월부터 시작한' 러브 유

어셀프' 투어와 그 연장선인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

셀프' 투어를 통해 한국, 미

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싱

가포르, 홍콩, 태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

23개 도시, 62회 공연으로 206

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seunga@news1.kr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마무리…전 세계 아미 잠실 집결

'컴백 D-7' 현아, 신곡 '플라워 샤워' 콘셉트 포토 공개
(서울=뉴스1스타) 김민지 기자 = 가

수 현아(HyunA)가 본격적인 컴백 카

운트다운을 시작했다.

29일 피네이션(P NATION) 공식

SNS 계정 등을 통해 현아의 새 싱글

타이틀이 '플라워 샤워'(FLOWER

SHOWER)임을 알리는 콘셉트 포토

가 잇따라 공개되며 시선을 사로잡았

다.

공개된 포토 속 현아는 플라워 프린

트가 돋보이는 의상에 꽃을 매개로 한

매혹적인 몸짓으로 자유분방하면서도

화려한 비주얼을 드러냈으며, 동시에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콘셉트 포토에서 현아는 아침,

낮, 저녁으로 이어지는 꽃이 피고 만개

하고 지는 순간을 총 11장의 이미지를

통해 다채로운 스타일과 표정으로 담

아낼 예정이다. 이에 앞으로 공개될 포

토에도 계속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

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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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덕송牛德頌. 춘원 이광수 수필 제목이

다. 소를 칭송했는데, ‘소는 짐승중에 군

자’라 했다. 한편, 지나가는 소가 웃는다

는 말이 있다. 한국 속담인데, 터무니 없는

일에 실소한다는 말이다. 요샌 지나가는 소

도 없기는 하다. 

아주 어릴적 이다. 소가 끄는 달구지를 자

주봤다. 그 즈음, 소풍을 갔다 올 적이다. 돌

아오는 길에 신작로를 걸어야 했다. 너무

덥고 힘이 들었다. 어린아이에게는 벅찬 일

이었기 때문이다. 소가 끄는 빈 달구지를

만났다. 달구지를 끄는 농부는 소와 같이

걷고 있었다. 하지만 은근히 바랐다. 행여

태워줄까 했던 거다. 왠걸? 하긴 그럴만도

했다. 가족만큼 귀한 소가 힘들텐데, 무슨

객적은 청탁? 소 주인도 차마 달구지에 앉

아 타고 가지 않는다. 나도 달구지 한모서

리를 잡고 같이 걸었다. 그게 1960년이라 했

다. 펄벅여사가 했다는 말이다.  ‘농부도

지게도 달구지에 오르면 될텐데, 소에게 짐

을 덜어주려는 농부의 마음을 한국에서 보

고 싶었다.’ 이중섭 그림에 나오는 그런

달구지였다.

화가 이중섭 작품중에 황소그림이 많다.

아이들과 어울리는 소 그림도 있다. 소와

아이들과 일본에 머물러 그리운 가족은 화

가와 무슨 연관이 있을 것인가? 그가 아이

들과 달구지와 선한 모습의 소만 그린건 아

니다. 성난 황소를 그렸다. 화가의 황소 그

림은 힘은 넘치는가 싶다만, 인자한 군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군자가 성나면 더

무섭다.

와우臥牛는 엎드린 소이다. 천천히 그런

데 평화롭게 여물을 되샘질하는 모습일게

다. 한가로운 봄 한나절이면 그림이 그럴듯

하다. 요즈음엔 한우韓牛에게 건강식으로

챙겨 먹이고, 클라식 음악을 틀어 준다고 했

다. 와우일텐데, 소들은 푸른 들판에서 한

가롭게 자연을 즐기는면서 살아거다. 하긴

육이오 덕분에 60여만 마리 황소가 30만마

리로 줄었단다. 육우용 한우는 얼마나 오래

살수있는가? 이삼년? 아니 오륙년?

호각지세互角之勢란 말이 있다. 호각(互

角)은 '소의 양쪽 뿔이 크기나 굵기가 서로

비슷하다'는 뜻이라 했다. 피차 힘이 엇비

슷하다는 말일게다. 매맞아 가면서 오래사

는 소가 나은지건가. 클라식 음악들으며 한

가롭게 사는게 더 나은 건가. 그렇다고 일

만하는 소와 한가로운 소가 맞붙을 일은 없

을 거다. 광화문에선 자주 호각의 형세가

보인다. 

요사이엔 우덕송은 커녕, 소웃음 소리만

들리는가 싶다. 바라건대, 지나가는 소도

웃는다는 말은 이제는 잊혀졌으면 한다. 어

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에 하는

말이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4)

한담객설閑談客說: 우덕송牛德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략난감(大略難堪)

717회 

당황하다 못해 황당한 때를 일컫는 것일

게다. 바로 어제 아침 그런 일을 겪었다. 한

국 방문 중에 인천 송도에 사시는 시댁에 머

물까 싶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중국 여행 중

이시라 일산의 작은 언니 집으로 정하고 조

카와 조카며느리 그리고 언니가 공항에 픽

업을 와 주었다. 며칠 그렇게 일산에 머무

르다가 친정 부모님 산소에 가서 인사를 드

리기 위해 경기도 북쪽(의정부)으로 향했

다. 며칠 막내 언니 집에서 머무르다 10월

28일(월) 예비전도사 상담학 특강이 있어 1

호선 전철을 타고 시청에서 내려 사당역을

가기 위해 2호선 순환선으로 환승하는 때였

다.

아뿔싸!! 작은 여행용 가방(캐리어)의 지

퍼가 퍽~ 터진 것이다. 보통 때는 편안한 차

림으로 다니는데 특강이 있는 날이라 정장

을 차려입고 구두도 챙겨 신은 상태였으니

여러 가지 조건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상

황이었다. 작은 캐리어를 챙겼던 이유는 29

일, 30일 한국에서 1박 2일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서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다. 옷가지를

몇 챙기고 신학공부를 하는 예비 전도사들

과 두 교수님께 내 산문집 몇 권을 전해드

리고 싶어 욕심을 냈던 것이다. 그리고 랩

탑과 편안한 부츠를 넣고 있었으니 가방 속

은 여유없는 폭발 직전이었던 것이다.

계단을 몇 내려가다가 퍽 소리와 함께 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정말 '대략난감(大略

難堪)' 상황이었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잠깐이지만,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자 한 학생이 도움을 주겠다며

지퍼가 열린 무거운 가방을 애써 들고 계단

을 내려왔다. 계단을 내려와 급하게 가방

안에 있던 산문집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를 고맙다는 인사로 전해주었다. 그

렇게 그 학생은 끝까지 도움을 주며 2호선

순환선에 내 가방을 실어주고 떠났다. 고마

운 마음이 스쳐 지났다. 이렇게 급한 상황

에서 도움을 준 그 마음과 행동에 감사했다

.

2호선 순환선이 사당역을 향해 가고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난다. 사람이 앉

을 좌석에 올려진 툭 터진 저 가방을 또 어

떻게 사당역에서 내릴까를 머릿속에 되뇌

며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우선 내리는 것이 우선이니 내 힘으로는 어

려울 것 같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할 것

같아 눈을 뜨고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바

로 옆에 한 젊은 남자분이 있었다. 때마침

사당역 도착 전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그 남

자분이 내릴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좌

석에 놔둔 가방을 그대로 둔 채로 그분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니 흔쾌히 받아주었다.

그나마 사당역에서 내린 곳은 에스칼레

이터가 있어 다행이었다. 도움을 준 분에게

산문집 한 권을 챙겨드리려니 괜찮다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오가는 인파들 속에

서 가방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머물렀다

. 일단 밖에 나가면 캐리어를 찾아 옮겨 담

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것도 그 나

중의 일이다. 지금의 지하에서 지상을 오르

는 저 짧은 거리까지의 이동이 중요한 것이

다. '대처능력'의 순간이 필요한 때였다. 문

득, 가방을 묶을 양말이 떠올랐다. 양말과

래깅스를 이용해 십자로 묶었다. 참으로 급

한 상황에서의 대처법이 그럴싸하지 않은

가.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생각지 못한 일들

이 일어나지 않던가. 일어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난 일을 대처할 것

인가가 중요하다는 생각한다. 또한,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과유불급(過猶不及)의

사자성어처럼 우리의 삶에서나 인생에서

도 과욕은 무리라는 것을 또 깨달았다. 작

은 여행용 가방에 욕심을 내어 많은 물건을

넣은 이유였다. 하지만 또 그 난감하고 황

당한 상황에서 하나를 배웠으니 감사한 하

루였다. 특강을 마치고 학생 한 분이 여기

저기 셀폰으로 검색을 해보더니 홈플러스

가 가까운 곳에 있다고 안내해 주어 또 도

움을 받았다.

1박 2일 강남에 위치한 병원의 건강검진

을 위해 움직여야 하니 강의를 마친 저녁은

병원과 가까운 호텔에서 하루 묵었다. 그리

고 건강검진을 마친 후 화곡동의 큰 언니 집

으로 이동할 계획이고 아직 남은 일정은 캐

리어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하는 까닭에 캐

리어의 바퀴가 튼튼해야겠다고 생각을 했

다. 그래서 홈플러스에서 물건을 고르다 제

일 비싼 가격의 캐리어를 구매했다. 오래도

록 나와 동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

지며 캐리어 바퀴를 찬찬히 들여다 본다.

이렇듯 늘 함께 동행하는 가족이나 친구 등

삶에서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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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되지않거나

분비된 인슐인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못

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혈당이 높아지면 소변량이 많아지는

다뇨(polyuria)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탈

수 가  되 어  다 음 (polydipsia), 다 식

(polyphagia) 같은 증상이 생기며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게 된다. 

당뇨의 진단은 상기증상과 함께 무작

위 혈당검사상 200mg/dl 이상의 당이 나

오거나 공복시 혈당이 126mg/dl이상, 식

후 2시간 혈당이 200mg/dl 이상이면 진

단하게 된다, 또한 전체 혈색소중에 당분

과 결합되어 있는 혈색소가 6.5%이상인

경우도 당뇨로 진단하게 된다

당뇨는 제1형 당뇨(인슐린의존성,소

아당뇨)와 2형 당뇨(인슐린 비의존성, 성

인당뇨)로 나뉘며 대부분이 제2형 당뇨

이다

당뇨의 발생원인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눠지며 환경적인

요인은 고령, 비만, 스트레스, 약물등이

있다. 

1970년대애 전체인구의 1%였던 당뇨

병 유병율이 2000년대에 8-10%로 가파

르게 증가한 것은 식생활의 서구화, 스트

레스, 운동부족등에 의한 비만인구의 증

가가 가장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있다.

당뇨의 치료는 1형 당뇨의 경우 인슐

린 주사가 유일한 치료법이며 2형당뇨의

경우는 생활습관의 교정을 기본으로하

며 경구 혈당강하제들이 최근 많이 개발

되어 환자치료에 적용하고있다. 

혈당 강하제는 인슐인분비를 촉진하

는 약물과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키는

약물로 크게 나눌 수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물은 설폰요소제, 메글리티

나이드계가 있으며 혈당을 강하시키는

효과는 좋으나 저혈당의 위험이 있고 장

기적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기능을 조

기 고갈시켜 현재는 초기 당뇨치료제로

선호하지 않는다,

인슐린 감수성 개선제는 비구아나이

드계, 치아졸린다이온제등이 있으며 단

독으로 사용시 저혈당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하

는 약물, 혈당을 낯추는 GLP-1 작용제

와 이를 불활성화시키는 효소 DPP-4를

억제시키는 약물, 신장에서 당의 재흡수

를 억제하여 혈당을 낮추는 약물등이 다

수 개발되어 당뇨 조절뿐 아니라 궁극적

으로 심혈관계합병증을 현저히 줄여 삶

의 질 뿐 아니라 기대 수명 또한 많이 연

장되었다고 할 수있다

저자의 경우 개인적으론 부친이 인슐

린주사로 당뇨치료를 받던 중 심혈관계

합병증인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비

교적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 하셨기에

의사이기 이전에 환자의 가족입장에서

당뇨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하였

던 것으로 기억한다. 최근 내가 병원에서

진료한 A씨의 경우 모 대학병원서 거의

10년간 인슐린주사를 맞으면서 관리 하

던 중 본 의원에서 경구당뇨치료제로 바

꾼 후 목표 혈당으로 조절되어 환자 스스

로 매우 만족하고 아울러 삶의 질 또한

많이 개선되어 환자분이 본 의원의 홍보

대사가 되어준 재미있는 경험도 있다. 이

처럼 나의 부친이 당뇨로 치료받던 1980

년대와 현재는 당뇨 치료의 패러다임자

체가 완전히 바뀌고 위에서 소개한 다양

하고 효과적인 약제들이 개발되어 진료

현장에서 실제 인슐린주사를 통한 치료

환자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다. 당뇨는 한

번 생기면 완치가 안되고 평생 관리해야

하며 혈당 조절을 잘못하면 그만큼 합병

증의 유병율이 높아지는 만큼 근거 없는

민간요법에 좌지우지하여 시간과 경제

적인 낭비 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를 의사와 함께 상의 하면서 풀어가는 것

만이 건강한 나의 미래가 보장되는 지름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영철  
삼성제일클리닉원장 

당뇨관리의 중요성

원장.전문의 김영철 

현)섬성제일크리닉 원장 

심사평가원 당뇨치료 우수병원 선정 

심사평가원 고혈압치료 우수병원 선정 

섬육대학교의과대 연수병원선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현)고려대학교 외과학교실 외래교수 

대한통증의학회 통증유발점 

주사치료과정 수료 

대한외과학학회 정회원 

대한대장항문학회 정회원 

대한노인병학회 정회원 

대한비만학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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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는 신해년(591년)에 화랑의 수장인 풍

월주가 되었다. 그리고 3년간 위位에 있다가

당시 부제로 있던 김용춘에게 물려주었다. 그

런데 13세 풍월주 용춘공조에는 김용춘이 병

진년에 풍월주에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다(龍

春 戊戌生 丙辰郎主 용춘 무술생 병진낭주).

병진년은 596년이다. 12세 보리공조의 기록과

13세 용춘공조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약 2,3년

간 풍월주의 자리가 공석이었을 가능성이 있

다(화랑세기의 기록이 정확하다면…). 

보리가 573년에 태어났으니 그는 이미 20대

초반에 풍월주의 임무를 마치고 상선上仙의

위位로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형인 원광법사를

돕기 위해 불가에 입문하였다. 부인인 만룡공

주와 첩 후단도 모두 남편을 따라 수계를 받았

다. 화랑세기(필사본)의 출현으로 보리의 화

랑도 경력은 비교적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그

의 풍월주 퇴임 이후의 삶은 거의 알 수 없다.

다만 만년의 일은 고승전高僧傳에 나온다고

화랑세기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아쉽게도

고승전은 현존하지 않는다. 고승전 역시 김대

문이 저술하였다. 김대문은 신라 최대의 역사

가로 평가 받고 있지만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

료는 매우 빈약하다. 그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

기 46권(열전 6)의 설총전薛聰傳의 뒷부분에

조금 딸려 있는 것이 전부다. 인용해 보면, <김

대문은 본디 신라 귀족의 자제로, 성덕왕 3년

에 한산주의 도독이 되었고, 전기傳記 약간 권

을 지었으며, 그의 고승전高僧傳 화랑세기花

郞世紀 악본樂本 한산기漢山記는 아직 남아

있다.> 이것이 직접적인 언급의 전부다. 성덕

왕3년은 704년이다. 그리고 1145년(고려 인종

23년)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완성했는데, 당시

까지도 김대문의 저서가 많이 남아 있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위의 기록 외에도 삼국사기(신

라본기 법흥왕15년조)에 나오는 이차돈의 순

교에 관한 사건을 김대문의 ‘계림잡전鷄林

雜傳’에 의거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김대문

이 쓴 책이 5권 이상이며 12세기 중반까지도 존

재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삼국사기를 편찬

하는 과정에서 ‘김대문이 말하기를’ 등으

로 뜻 풀이를 한 대목도 등장한다(왕의 칭호였

던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등, 이 대목은 삼국

유사에서도 그대로 재인용되었다). 그리고 가

장 유명한 김대문의 미사여구, ‘현좌충신 양

장용졸’181)  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37년조에 인용되었고, 김부식은 이 미사여구

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열전의 김흠운전에서

도 한 번 더 인용하고 있다. 

김대문의 가문이 귀족이란 것은 화랑세기

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그의 부친 김오기는 28

세 풍월주를 역임하였고, 오기의 부인은 운명

으로 자의왕후(문무왕비)의 동생이다. 할아버

지 김예원은 20세 풍월주를 역임했으며, 진평

왕의 딸인 우야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증조부 보리공은 12세 풍월주를 역임하였고,

만룡낭주(어머니 만호태후는 진평왕의 생모

이기도 하다)가 부인이었다. 고조부 이화랑은

4세 풍월주을 역임하였고, 진흥왕의 이부동복

자매인 숙명공주가 아내였다. 그리고 6대조 위

화랑은 초대 풍월주였다. 부인은 법흥왕의 후

궁이었던 준실과 오도였다. 당시에는 ‘마복

자’ 제도가 있었기에 왕의 후궁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것은 더 없는 광영이었다. 

한산주는 현재의 서울 일대이고 신라의 5소

경제도가 확립되었을 때 가장 북쪽에 위치한

소경이었다. 도독은 급찬(9급)에서 이찬(2급)

까지 해당되는 계급의 중앙관원을 파견하였

다. 당시 김대문의 관등은 대아찬(5급) 이상이

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듯 화랑세기를 보면

왜 김오기가 화랑세보花郞世譜를 저술하였고

,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간 아버지의 뜻을 받들

어 김대문이 가문의 세보世譜를 마무리하였

는지 수긍이 간다. 6대조 위화랑의 초대 풍월

주를 비롯하여 김대문의 직계 선조는 모두 풍

월주를 지냈다. 즉 화랑세기는 김오기가 작성

한 세보(족보)에 김대문이 “낭정郎政의 큰

줄기大者와 그 여러 갈래의 옳고 그름” 을 더

하여 세보를 뛰어넘어 세기世紀로 편찬한 것

으로 보인다. 보리공의 만년晩年의 일은 ‘고

승전’에 나온다는 기록이 화랑세기에 다음

과 같이 전한다.

[공은 3년간 풍월주의 위位에 있다가, 부제

인 용춘공에게 전하여 주었다. 위位는 비록 상

선上仙이었으나 몸은 불문佛門에 바쳐 백씨

伯氏를 도왔다. 만룡과 후단 모두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어 공의 뜻을 받들었다. 만룡은 늘 같

은 날 성불할 것을 기도했는데, 과연 그 말과

같이 되었다. 공의 만년의 일은 ‘고승전高僧

傳’에 나온다. 

찬하여 말한다: 보리사문은 위화랑공의 손

이고 덕은 만룡과 화합하고 은혜는 바다나 산

과 같고 공功은 불문에 높고 만세에 오직 우러

러본다.] 

180) 화랑세기에는 ‘예원공은 문무왕13년

(673년) 집사부執事部의 대등大等으로 있으며

관아에서 죽었다. 나이가 67살이었다. 제帝가 슬

퍼하여 상대등의 예로 장사를 지내 주었다’ 라

고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신

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

영사), 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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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세기花郞世紀, 12세 풍월주風月主 보리공菩利公(1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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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Her”라는 영화가 아케데

미 각본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미래의 남

자 주인공이 사랑에 상처를 받고 헤매고

있을때, 인공지능의 컴퓨터 시스템에게 사

랑을 느끼게 된다는 공상과학 이야기다.

‘사만다’라는 여자 이름과 목소리를

소유한 인공지능이 조금씩 남자 주인공의

인생에 변화를 주는 로맨틱 코메디이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씨리, 지금 날씨가

어떻지?”라고 물으면 “네, 온도는 79도

에 흐린 날씨 입니다.” 답하는 단계를 훨

씬 발전시킨 기술이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활에 더더욱 침투 해올것을 확신

하고 있다. 단, 언제 그 기술이 개발되는가

가 관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성은 필요없게 되는 것인

가?

다이어트에 관해서 대학에서 실험을 했

다. 3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실시 했는

데, 첫 그룹은 종이양식에 하루의 음식열

량, 운동량을 기록하게 했고, 두번째 그룹

은 같은 내용을 컴퓨터에입력하게 했다.

그리고 세번째 그룹에게는 인공지능의 인

형모양 컴퓨터, 즉, 말하고 대화를 할수 있

는 컴퓨터를 주었다. 대화없이 실행하는

첫번째와 두번째 그룹과는 달리, 세번째

그룹은 “좋은 아침. 오늘도 우리 건강하

게 생활해요”라고 하루를 시작하고, 음식

열량, 운동량등을 컴퓨터와 대화로 입력하

게 했다. 그리고 90일의 실험을 진행했다.

90일이 지난후, 연구자들은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다.

그것은 다이어트의 효과가 아니고, 행동

의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 첫 두 그룹과는

달리 세번째그룹은 자신의 인형모양 컴퓨

터에 옷을 입히고, 이름을 지어주고, 마치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컴퓨터를 반환하지 않으면 안되

냐고 의뢰했고, 컴퓨터를 반환시에도 인형

컴퓨터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첫 두 그룹

의 그 누구도 자신의 종이양식이나 노트북

컴퓨터에 작별인사를 하지 않았다.

기술의 개발은 많은 업계에 이미 인간과

의 접촉을 제거하고 있다. 불과 십여년전

만 해도 은행에 입금을 하려면, 입금용지

를 은행직원이 제공하고, 그 용지를 작성

해서 다시 직원에게 주고, 입금확인서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수표

의 사진을 찍으면 입금이 가능하다.

생산업체들도 자동화시스템으로 더 이

상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않게 되었다. 음

식도 영화도 자판기로 표를 구입할수 있고

, 원만한 일상품들은 온라인 구입이 가능

하다. 그런데 이런 과학의 발전에 우리는

더 더욱 인간성을 갈망한다. 우리는 인간

이기 때문이다.

부동산도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 매매가 가능하다. 주

택융자도 온라인을 통해서 받을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방법을 선호하는지 알

수가 없다. 주택매매도 인간 삶의 한 일면

이다. 어찌보면, 아주 중요한 삶의 부분이

기도 하다. 우리는 삶을 충만하게 살기를

원한다.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 자신에게 대꾸해줄 상대, 자

신을 알아보는 상대,,, 

그래서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우리집

은 다른 집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 “이 집은 가격이 너무 높지 않아요

?” 이렇게 대화를 한다. 그러면 나는 로보

트의 목소리가 아닌 인간의 목소리로 “물

론이지요, 선생님”이라고 답한다. 손님들

이 옷을 입혀주거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

도 되는 인간임을 보여준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인공지능보다 인간을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

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

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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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 동안 이경해 부동산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항상 이용해 주신 교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퇴를 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과 번영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경해 드림 


